                                     우리 모두 카르나발 같은 사람들   
     남미 여러 나라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인 카르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bookmark: _GoBack]이미 어제(18일) 시작되어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요란한 퍼레이드를 비롯해 춤과 술취함과 무분별한 섹스 등., 그야말로 육신이 원하는모든 것을 해보자 하는 식인데 이 때에 생기게 된 것을 “카니발 아기”라고 부를 정도로...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물풍선을 집어 던져도 흉이 않되는, 지나가는 자동차에 페인트를 담은 풍선을 던져도 죄로 생각 안하는 고약한 마음들을 품는데, 이것들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찬 인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만큼은 우리의 욕정을 맘 것 풀어 보자는, 이 때 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짓는 모습을 외면하기를 바라는, 눈감아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은 사실 그들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보다는 죄와 더욱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악으로 가득찬 우리의 타고난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10-12)
그의 말씀 따라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롬3:9),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봅니다(3:23).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듯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지을 수 밖에 없는, 율법은 있으나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구원됨) 하심을 얻을 수 없는,
하지만 율법이 있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3:20). 결국 불가능한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화목제물인(3:25) 예수님으로 향하게 한, 그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의 죄값인 죽음을(6:23)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봅니다. 
결국 나의 의로우심이(구원됨) 나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행위로 인한, 즉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 의한, 그에게 두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3:28)

     유혹에 약한, 누구나 그렇지만, 아요래 인들이 카니발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른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심이요.(6:8) 죄의 몸이 멸하였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됨을 봅니다.(6:6),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6:14)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전에 이메일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3개월의 성경공부를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아요래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때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교육과 어려움 등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어떤 여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기초교육도 받지 않은 그들이 스페니쉬 언어로 학업을 따라가느라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명도 포기하지 않고 낙제 받은 사람 없이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렘이 총 4년 과정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들이 계속 받아야 할 교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의 지식과 함께 또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건히 알아가는 그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늘 부족한 아요래 교회에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영광 되는 많은 역활을 할 수가 있도록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동역자님의 변함 없이 드리시는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주님을 향한 끊임 없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아요래 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확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님을 사랑합니다. 온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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